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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읽기
북에세이

친구에게

정말 오랜만일세. 친구에게 편지를 쓴지가 말이야.
방금 ‘거짓 신들에 맞서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부제의 책을 읽었어.
오랜 만에 참신하고 힘겨운 생각에 빠져드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과 믿음의 번민, 회의를 나누던 때가 떠오르며 친구가 그리워지네.
저자인 톰 라이트는 한쪽 주머니에 우수한 전문 자질, 또 다른 한쪽에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일하러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일갈하며, 복음과 사회적 행동이 
아우르지 않으면 ‘가짜’라고 혹독하게 말하네. 지난 시간, 이런 저런 사회적 참여
의 욕구를 믿음의 양심과 행동이라는 갈등으로 분분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무안

해졌어. 아마도 그 때는 과격한 행동이 교회와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지지해주었다는 생각이
긴 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긴 사회 참여라는 구분조차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네. 교회의 모습이 염려스럽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사회와 산업의 맥락으로 보자면 보잘 것 없는 변화이지 않겠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잖은가.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고, 가족, 사회
구성원, 직업, 산업, 주거형태, 교통수단 등 우리가 겪은 변화는 아찔하지 않나. 친구가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자네 얼굴도 목소리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니 기술의 발달이 고맙긴 해. 
그런데 말일세, 오늘은 이런 모든 변화와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네. 우리가 이렇게 경이로운 삶을 
살다보면 믿음을 위해 묵상하는 것은 어떤 양태가 될지 급작스레 걱정이 되네. 일상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컴퓨
터에 쌓이는 빅 데이터가 곧 삶의 예상치를 제공한다니 말일세. 친구야, 생각해 봐. 우리 애들 세대에서는 하나
님의 주권과 빅 데이터의 정확도가 겨루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네. 친구야, 지난 시간 우
리가 삶을 나누며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시간을 함께 하던 때가 그리워.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함께 복음
을 새기고 느끼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자. 이제 보니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진짜 걱정 아니겠나?
아무리 세상은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좋다며 날마다 더 짜릿한 감각으로 우리를 뒤흔들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
께 하시니 천하무적 아니겠나? 괜한 사족 길어서 미안하이.
늘 건강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온전히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자구. 오
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네. 자네도 이 책 한 번 읽어보게나. 내 이야기 들어주어 고마우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 그분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와 회오리바람을 뚫고 산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방향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나침반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_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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